






















우수 공연 초청 Ⅱ

정교한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지는 과학자의 
실험실이 오늘 하루,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작은 콘서트홀로 변신합니다!

과학과 음악은 가까이에 존재하지만, 때로는 
서로 먼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둘은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그 누구보다 긴밀하게 연결된 사이입니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포착한 생태계의 신비로운 
리듬과 그 해답을 찾아가는 클래식 연주는 
여러분에게 지적 호기심과 감성적인 설렘을 
동시에 선사할 거예요. 

9월 12일(토) 오후 3시

일　    시

60분

러닝타임

진  행ㅣ나웅준, 이경면
연  주ㅣ원재연, 이준영, 리수스 콰르텟, 
            유이삭, 박병호, 박지혁, 심선민

출  연  진

동물들도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탈까요?
과학자의 시선으로 묻고 클래식으로 답하다.

초등학생을 위한 <실험실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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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공연 초청 Ⅲ

운명과 사랑을 전혀 믿지 않는 '현실 끝판왕' 
남자와 운세에 운명을 맡기는 '운명론자' 
여 자 가  만 나  벌 어 지 는  로 맨 틱  코 미 디 
<운빨로맨스>는 전혀 다른 두 세계관의 
충돌을 통해 연애와 운명, 그리고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작품입니다.

가 볍 게  웃 으 며  시 작 된  이 야 기 는  어 느 덧 
일상의 공감과 설렘으로 이어지고, 사랑 
앞에서 누구나 한 번쯤 흔들리고 고민했던 
순간들을 솔직하게 담아내어 관객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예정입니다.

11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11월 21일(토) 오후 5시

일　    시

90분

러닝타임

사랑만큼은 운빨이었다? 설렘 폭발, 여기가 로코맛집! 
90분 간 펼쳐지는 특별한 로맨틱 코미디

연극 <운빨로맨스>



우수 공연 초청 Ⅳ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기이한 부자로 기록된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서사를 완전히 새로운 감각으로 그려낸 창작 
뮤지컬 <쉐도우 : 더 비기닝>이 무대에 오릅니다.

1762년, 뒤주에 갇힌 사도가 만난 새로운 세계.
그곳에서 사도는 시간의 틈을 넘어 외로움에 떨고 
있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 영조를 마주하게 됩니다.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년 영조의 얼굴, 사도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역사 위에 펼쳐지는 가장 경이로운 
판타지. 무대 위에서 휘몰아치는 압도적인 
넘버들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두 부자의 가슴 
아픈 재회를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5일(토) 오후 2시

일　    시

110분

러닝타임

추후 공개 예정

출  연  진

뒤주 안에서 열린 시간의 틈
1762년 뒤주의 밤, 우리가 몰랐던 영조와 사도의 이야기 

뮤지컬 <쉐도우 : 더 비기닝>






